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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4. 2. 2.(금)

국토교통부는 일반택시 호출 시에 플랫폼운송사업 차량이 
배차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하에 플랫폼 간 연계를 적극 

지원하고 있습니다.

<보도 내용 (한국경제, 2.2) >

◈ 카카오도 ‘택시플랫폼 공유’ 막혔다.
ㅇ 국토부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탓에 코액터스는 콜 연계와 관련한
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.

□ 코액터스는 일반택시와 차별화하여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SUV 운송

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운송사업자(type 1)입니다.

ㅇ 플랫폼운송사업은 렌터카 ‧자가용을 이용하여 일반택시와는 차별화된 

유상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영역이며, 일반택시 호출을 배차받으려면 

일반택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.

□ 코액터스는 카카오앱으로 일반택시를 호출하는 경우 코액터스 차량이 배차

되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’22.1월, ’24.1월 국토교통부에 구두 문의하였고,

ㅇ 국토교통부는 우티-레인포컴퍼니 연계 사례와 마찬가지로, “일반택시를 

이용하려는 승객에 플랫폼운송사업(type 1) 차량이 배차되어서는 안된다”는 

원칙에 따라 연계방안을 구체화하도록 안내한 사안입니다.

▸국토교통부는 우티(택시플랫폼)와 레인포컴퍼니(플랫폼운송사업자) 간의 연계를 인가하면서, 

플랫폼운송사업의 제도취지와 레인포컴퍼니의 허가내용‧사업계획에 부합하도록, 일반 

택시호출이 아닌 외국인, 기업 간 차량지원(B2B)으로 서비스를 한정토록 조건부과

【 1.31일, 우티-레인포컴퍼니 관련 보도설명자료 주요내용 】

□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간 연계 등 플랫폼운송사업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

다양한 방안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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